


모시는 글

자크 라캉이 즐겨 인용했던 

앙트완 튀달의 시를 고쳐 읽습니다.

여자와 사랑 사이에 / 남자가 있네

여자와 남자 사이에 / 한 세상 있네

여자와 세계 사이에 / 어떤 벽 있네

사랑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뿐 아니라 인간까지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사목헌장』 22항).

신학교에서 여성을 질문하는 것은 도발이 아닙니다.

신학교야말로 여성을 묻는 데 있어 탁월한 장소입니다.

인간에게 하느님은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벽들을 넘어 건너가야 할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입니다.

벽들과 세계에 말을 건네야 할 이유입니다.

“여성 없는 교회는 성모님 없는 사도단과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냅니다.

가톨릭 여성들조차 피해 가려고 하는

‘여성의 천성’을 다시 소환합니다.

평신도 여성 신학자들이 선포하고

성직자들이 묻는 자리입니다.

들을 귀를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성심을 다해 초대합니다.

2019년 신량등화(新凉燈火) 시절에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장 김상용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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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선(수녀, 본 대학교)

 10:00            개회선언 및 시작기도

 10:05-10:10  개회사: 김 혁 태(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10:10-10:40  기조강연: 페미니즘과 인간 존엄성

  · 발 표 : 장 경 (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10:40-11:00    휴 식

 11:00-12:20  제1주제 : 성경의 여성들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상성

 · 발 표 : 강 은 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 논 평 : 박 문 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 답 변  및  질 의 응 답  

 12:30-14:00      점  심   및   휴  식

 14:00-15:20	2주제 : 에디트 슈타인의 감정이입 여성론:   

           ‘동반자’( ) 개념을 통한 인격의 실현 

 · 발 표 : 이 은 영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 논 평 : 윤 주 현 (신부, 서울가르멜 수도원)

 · 답 변  및  질 의 응 답

 15:20-15:40    휴 식

 15:40-17:00  제3주제 : 교회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여성의 천성과

                                     그 소명의 위대함에 대하여

 · 발 표 : 최 진 일 (가톨릭대학교)

 · 논 평 : 박 은 호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 답 변  및  질 의 응 답  

 17:00 폐회선언 및 마침기도




